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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요 가락이 구수한 '문화마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귀리 겉보리 농사일 소리'가 마을의 자원이자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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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문화제 민속경연대회에서 다수의 수상, 2005년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통령상.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의 자랑은 선인들의 애환을 담은 노동요, ‘귀리 겉보리 농사일 소리’다.  

  

이 ‘귀리 겉보리 농사일 소리’는 제주 특유의 생업 환경 속에서 원시성을 잃지 않고, 다른 지방의 

집단 노동요와 달리 마소와 인간, 나아가 자연과 인간의 일체성을 잘 나타내며 2007년에는 제주

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됐다. 

  

‘돗거름 밟는 소리’, ‘검질매는 소리’, ‘도리깨질 소리’ 등 모두 6수의 민요로 구성된 ‘귀리 겉보리 농

사일 소리’는 이제 하귀2리를 대표하는 문화재이자 하귀2리를 새로운 농촌문화마을로 육성시킬 

핵심 자원이다.  



 

  

현재 1300세대 3500여 명이 살고 있는 하귀2리는 미수동, 가문동, 답동, 학원동, 번대동 등 5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된 곳으로 주민 대부분은 농사일과 어업 등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때 해변가 논을 중심으로 미나리 주산지이기도 했으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밭 면적이 줄어들고 

관광펜션 등이 증가하면서 그것도 옛말이 됐다. 

  

세계 시장 개방화 등에 맞서 이곳 하귀2리도 1차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아직 1차산업에 몸담고 있는 주민들은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동시에 또다

른 돌파구를 찾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을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마을로의 도약이다. 

  

하귀2리는 농림식품부가 선정하는 2014년 농촌축제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지난 14일과 15일 

리사무소 앞 특설무대와 마을 안 일대에서 제1회 ‘귀리 겉보리 농촌문화축제’를 열었다. 

  

하귀2리는 이 축제기간에 ‘귀리 겉보리 농사일 소리’ 을 테마로 보리 베기, 보리 타작, 보리로 만

든 음식 만들기 등 1년 보리농사를 재연하고 국악공연, 난타공연 등 난장을 벌이며 주민은 물론 

참가자들 역시 한 마음으로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냈다. 

  

특히 관내 마을학생들이 120여 명이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전통 농기구로 보리 베기 등을 체험

하며 잊혀가고 있는 농경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문화재 계승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또 이번 행사는 문화재 ‘귀리 겉보리 농사일 소리’를 활용한 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엿본 기회이기

도 했다.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등으로 홍보 활동이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에 비치된 리플릿 하나

를 보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었고, 평가 또한 긍정적이라는 것이 마을의 자체평가다. 



 

  

고창선 마을 고문은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까지 직접 나서 학생들에게 낫을 가지고 보리

를 벨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세대 간 거리를 없애는 동시에 마을 문화재를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에게 배울 수 있는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었다면서 “특히 학생들은 서구화

된 입맛 때문에 거부하던 보리빵과 보리쉰다리 등 전통음식과 친숙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을발전의 희망을 모았던 것은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보리로 만

든 음식이었다. 

  

‘보리 순도’가 70~80%인 보리빵, 보리쉰다리, 보리보말칼국수 등은 그날 일찍 동이 나면서 아쉬

움을 남겼는데 하귀2리는 부녀회원들을 주축으로 보리 관련 상설 음식체험장을 마련해 관광객 맞

이에도 나설 예정이다. 

  

강순민 이장은 “올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면 정말 내실있는 농촌문화축제로 만들 자신이 있다”

면서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보리는 대부분 맥주보리이지만 앞으로 겉보리 재배를 확대해 귀리 

겉보리 농사일 소리를 포함한 보리농경문화는 물론 보리 음식 등으로 활용해 문화관광마을로 발

전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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